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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교섭 주요 내용 -

- 단체교섭 주요 내용 -

교섭속보
주
요
요
구

1. 정년연장, 신규채용
2. 고정OT 월 20시간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13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0:00 ~ 10:05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박춘석 교섭위원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이희대 교섭위원 (노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2:00 ~ 12:05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0명   □ 불참 : 없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이용환 교섭위원 (노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노 : 조합 요구안이 반영된 안 제시 바란다. 

□ 사 : 늦어진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안 제시했다. 조합에서 전향적인 검토바란다. 

□ 노 : 금일 13차 교섭에 임하기까지, 회사는 현장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교

섭 상태로는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 판단한다. 따라서 금일을 기점으로 2026년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

한다. 다만, 교섭의 문은 닫지 않고 조합의 요구안이 반영된 안은 언제든 제시하여 노사간 분쟁을 최

소화하길 바란다. 

□ 노 : 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회사안 제시하라.  

□ 사 : 준비된 안 없다. 30여가지 의견 일치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실무에서 의견을 좁히고 본교섭

에서 다루자.  

□ 노 : 전문조차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년연장, 신규채용, 노

조활동보장 등 조합 요구안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하

지만 조합은 회사가 조합원들이 공감할 만한 안을 제출하면 언제든 교섭에 응하겠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13차 교섭이 열렸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자리에서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더 이상 

이 교섭에 희망을 걸 수 없다.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악의 성의 

요구안을 전달한 지 벌써 두 달 반이 넘었다. 하지만 오늘 13차에 이르기까지, 고정OT도 월

급제수당도 성과급도 회사의 답변지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었다. 이것이 성실

교섭인가. 이것은 성실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기술일 뿐이다.

2024년과 2025년, 회사는 연속으로 영업이익 3,600억원대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의 실적을 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만들어낸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은 6년 연속으로 물가상승

률에도 못 미쳤다.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울 때는 조합원들이 기본급 동결에 동의하며 함께 

버텼다. 그런데 이듬해 순이익이 30배 넘게 뛰었을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을 두 해 연속 갱신

한 지금도, 회사가 조합원에게 내민 것은 실망스러운 숫자뿐이었다. 위기는 함께 나누고 호

황은 나누지 않는 회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결렬을 선언하며, 남은 것은 투쟁뿐이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금일 13차 교섭을 끝으로, 자력에 의한 

교섭 타결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다. 지금까지 회사가 보여온 무성의한 교섭 태도와, 조합이 근

거자료까지 갖춰 제시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제시안도 

내놓지 않은 사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하고,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몫을 쟁취할 것이다.

14년간 쌓인 분노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두 달 반을 참아왔다. 열세 번의 실망을 견뎌왔다. 그뿐인가. 무려 14년을 참아왔다. 이제는 

더 지켜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할 시간이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교섭 결렬을 시작으

로, 회사가 성실한 안을 들고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

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참여가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될 것이다.


